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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학교 야구부가 “2026 KUSF 

대학야구 U-리그” 플레이오프 왕

중왕전에 진출했지만 8강에서 연세

대에 패하며 시즌을 마무리했다.

야구부는 올해 U-리그 B조에 편

성돼 총 10경기를 치렀다. 6승 1무 

3패를 기록한 가운데 정규리그 막

판까지 왕중왕전 진출을 위한 경쟁

을 이어갔다. 최태원 감독은 정규리

그를 돌아보며 “올해 멤버들도 괜

찮았고 성적을 내고 싶었던 해였는

데 생각만큼 성적이 나지 않아 아쉬

웠다”고 평가했다. 이어 전반기 이

후 경기 운영을 되짚으며 “선수들

을 좀 더 믿고 다양하게 써보자고 

생각했다”고 밝혔다. 

이후 6월 5일 목동야구장에서 열

린 호원대와의 왕중왕전 결정전에

서 10-0으로 승리하며 왕중왕전 진

출을 확정했다.

야구부는 지난 3일 열린 왕중왕

전 첫경기 25강에서 김포대를 4-1

로 꺾었다. 선발 박효재가 승리투수

가 된 가운데 1회부터 상대를 무득

점으로 묶으며 경기를 풀어갔다. 2

회와 5회에 각각 한 점씩을 추가한 

데 이어 8회 두 점을 더하며 승리를 

거뒀다. 김포대는 8회 한 점을 만회

했지만 야구부의 리드를 뒤집지는 

못했다.

지난 6일 열린 16강에서는 같은 

U-리그 B조에서 7승 2패로 1위를 

기록한 강릉영동대와 맞붙었다. 강

릉영동대가 초반부터 점수를 내며 

앞서갔지만 야구부도 점수를 따라

붙으며 한 점 차 승부를 이어갔다. 

이후 상대의 추격을 한 점 차로 막

아낸 야구부는 4-3으로 승리하며 8

강에 진출했다.

최 감독은 16강을 회상하며 “같

은 조 1등을 기록했던 팀이라는 사

실은 중요치 않다는 것을 강조했

다”며 “심판의 판정에 흔들리지 말

고 평소와 같은 냉정하게 우리의 스

타일대로 투지 넘치는 플레이를 주

문했다”고 말했다.

그러나 지난 8일 왕중왕전 8강에

선 지난해 준우승을 차지하고, U-

리그 A조에서 9승 0패를 기록해 1

위를 기록한 연세대를 상대로 2-7

로 패했다. 이로써 야구부는 왕중왕

전 8강에서 시즌을 마무리지었다.

최 감독은 시즌을 돌아보며 타격

에서의 아쉬움을 언급했다. 그는 

“타격이라는 게 사이클이 있다”며 

“좋을 때와 안 좋을 때 그 차이를 줄

이는 게 중요한데 올 시즌에는 타격

의 흐름이 좀처럼 이어지지 않았

다”고 설명했다. 이어 “올라오는 것 

같으면 또 떨어지고 그런 것들이 계

속 연결이 안 되고 끊겼다”며 아쉬

움을 나타냈다.

이번 시즌이 더 아쉽게 남는 것은 

올해 4학년이 최 감독 부임 첫해에 

입학한 선수들이기 때문이다. 최 감

독은 “처음 왔을 때 입학했던 선수

들이 4학년이 된 해라 목표를 갖고 

시즌에 임했다”고 말했다. 

이어 “마지막까지 정말 열심히 

해준 4학년들이 너무 고맙고, 나도 

많이 배웠다”고 덧붙였다. 함께 뛴 

저학년 선수들에게는 “정말 잘해줬

는데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든다”고 

말했다.

최 감독이 한 해 동안 선수들에게 

거듭 주문한 것은 ‘투지’였다. 16강 

강릉영동대전을 앞두고도, 8강 연

세대전을 앞두고도 요구는 같았다. 

상대가 누구든 평소 하던 대로, 팀

의 승리를 위해 모든 열정을 쏟으라

는 것이었다. 

최 감독은 “마지막 대회인 만큼 

선수들이 더욱 열심히 했던 것 같

다”고 시즌을 돌아봤다.

야구부, 왕중왕전 8강에서 시즌 마무리

최태원 감독 “‘투지’ 보여준 한 해”

【국제】농구부가 ‘2026 KUSF 대

학농구 U-리그’ 고려대전에서 

69-70으로 패하며 후반기 1승 2패

를 기록했다.

17일 있었던 고려대전은 전반부

터 양 팀이 역전을 거듭하며 접전을 

이어갔다. 

3쿼터 들어 고려대의 외곽슛을 

제어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한때 

역전을 허용했지만, 4쿼터 손현창

(스포츠지도학 2025)과 오벨레존

(스포츠지도학 2025)의 연속 득점

으로 다시 경기를 뒤집었다. 하지만

경기 종료 18.6초를 남기고 고려대

에 역전 득점을 허용했고, 마지막 

공격에서 손현창의 버저비터가 림

을 외면하며 최종 스코어 69-70, 1

점 차로 아쉽게 패했다.

농구부 김현국 감독은 “12점을 

이기고 있을 때 더 치고 나가지 못

한 점과 경기 종료 30초를 남기고 

결정적인 수비 리바운드를 잡지 못

한 부분이 승부처였다”고 짚었다. 

이어 “마지막 수비에서 리바운드

를 강조하기 위해 큰 라인업을 구성

했음에도 리바운드를 뺏겼다”며 아

쉬움을 드러냈다.

배현식(스포츠지도학 2024) 선

수 역시 “리바운드를 제일 먼저 생

각했던 것 같다”며 “후반에 리바운

드를 많이 뺏겨 아쉬운 경기였다”

고 말했다. 

주 장  김 수 오 ( 스 포 츠 지 도 학 

2023) 선수는 마지막 슛을 놓친 손

현창에게 “못 넣었지만 잘했다고 

말했다”며 “좋은 경험이 됐을 것이

라고 이야기하고 싶다”고 전했다.

농구부는 지난 7일 후반기 시작 

후 첫 경기였던 성균관대전에서는 

54-63으로 패했다. 반면 두 번째 경

기였던 중앙대전은 후반기 세 경기 

가운데 가장 극적인 경기였다. 농구

부는 경기 중 한때 22점 차까지 뒤

졌지만 4쿼터부터 추격에 나섰고, 

승부를 연장까지 끌고 갔다. 두 차

례 연장 끝에 중앙대를 92-90으로 

꺾으며 대역전승을 거뒀다.

김 감독은 이번 3연전에 대해 “강

팀들과 대등하게 경기했지만 이길 

수 있는 경기를 졌던 것이 아쉽다”

고 평가했다. 이어 “여름 비시즌 동

안 선수들의 실력이 향상된 것을 보

며 기대가 컸기에 아쉬움이 크다”

고 말했다.

중앙대전 이후 팀 분위기에 대해 

김 선수는 “극적인 승리 이후 팀 분

위기가 확 올랐었는데 오늘 패배로 

많이 가라앉은 것 같다”며 “다시 분

위기를 끌어올려 남은 경기에 임하

겠다”고 말했다. 배 선수는 “중앙대

를 힘들게 이기고 고려대도 충분히 

승리할 수 있었는데 넘지 못해 모두 

아쉬워하고 있다”고 말했다.

농구부는 남은 세 경기에서 반등

을 노린다. 김 감독은 “리바운드와 

수비, 슈팅 적중률을 보완해 남은 

경기에서 승리하도록 준비하겠다”

고 밝혔다.

도은오 기자 eunohdo@khu.ac.kr

아쉬운 ‘1점 차 패배’…농구부 후반기 1승 2패

도은오 기자 eunohdo@khu.ac.kr

농구부가 지난 17일  ‘2026 KUSF 대학농구 U-리그’ 고려대전에서 69-70으로 패하며 후반기 1승 2패를 기록했다. � (사진= 도은오 기자)

우리학교 야구부가 2026 KUSF 대학야구 U-리그 왕중왕전 8강에서 연세대에 패하며 올 

시즌을 마무리했다.�  (사진=야구부 프런트 쿠라운드 제공)


